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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후R관한복된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마기복음 l장 14절~15절에 잘 나타나 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승}여 7}라사대 때가쳤고 하나님 나라가가 

까왔으니 회개하고복음을 믿으라하시더라” 이 구절의 전후문맥을잘살펴보면 예수께서 말씀하 

시는 ‘천국이어떤의미인지깨달을수있다 비울은이 천국을어느때는 현재의존재로서설명 

하고(롬 14: 17， 고전 4:20, 골 1:13， 골 4:11)， 어느 때는 '0 1래 에 도달할니라로 말한다{고전 6:~10， 갈 
5:2~ 엠 5:5, 살후 1:딩. 이를보건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전국 은 현재의 지금’ 에서부터 번 훗날 

의 지금 에 이러쩨의 모든 시ιh을 총밍라하는 나라임이 분명하1-， α바서 예수께서 말씀히신 

‘천국은 이스라겔에게만국한되어 도래하는%배의 어떤 내}가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울은 

유대인과이벙언 모돼l게 이 나라를전파했던 것이대행 잉:25， 행 28:31) 여l를들어， 비울은자신이 

2년 넘게 에베소에 거하면서 행했던 일을두 가지로요의꽤 주는데 한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음을 증가히는 얄 (행 20:24)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니라를 전파하는 얄 (행 20: 25)이다 이 

와같은시실을종합해 볼때， 천국 곧하나님의 니라는 영원 전부터 히늘에 있었던 왕국이요， 세세 

토록계속될 것이며， 또다시 하나님의 영원함속으로들어갈것이다. 

이 왕국을 천년왕국’ 과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왕국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를의미한다 심지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도 ‘전국을말할때에 메시야의 영광스러운 

왕국뿐만아니라옹우주만물과 열방나리들그리고특별히 이스라엘을다스리시는하나님의 비가 

시적인 통치도함께 생각하였다. 그러나예수께서 이 땅을거니시던 당시의 유대인들은천국개념을 

이 땅 위에서의 삶으로 국한시켰고， 예수께서는 그 개념을 정면으로 반대히셨다{녹 η:~2~ 녹 

19:11), 만일 천국의 개념을 이 땅 위에서의 삶으로국한시킨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이해 
할수 없대마 19:28， 행 1:&vη 그러므로우리는복음을， 천국복음을 더 갚이 살펴보고 바랙1 일아 

야한다 

첫째로， 복음은오직 하나이다껄 1:6~)， 둘째로， 이 복음은하나님의 복음이다. 왜나하면 히나님 

께서 복음의 원천이시기 때문이대롬 과 롬 15:16), 셋째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왜냐하 
면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이대롬 15:19, 고전 9:12), 넷째로， 이 복음은은혜의 복음 
이다. 왜냐하면 은혜가복음의 정수爛휩， 곧복음의 생명이기 때문에내행 20:때 다섯째로， 이 복 

음은구원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구원은복음아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대엠 1:13). 여섯째로， 이 복음 

은 천국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이대고전 15:2에. 일곱째로，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다 왜냐하면복음의 최종적인 결과는모두 영굉이기 때문이대팀전 1:11) 마지믹으로， 

바울과그의 통역자들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 (롬 16:25， 담후 2:에， 우리의 복음 (고후 4:3， 살전 퍼 

으로불렀다. 그들모두는 이 복음을전하는자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그와같이 부를수 있었디낄 

1:1), 

a 천국으로7뜯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천국으로 가는 길은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께서는자 

신의 구속사역의 결과인 천국 을자신의 중심 메시지로 외치시면서 동시에 그 ‘천국’ 에 도딜할수 

있는방법도강조히셨다 다시 탤R서， 자신이 겪으실 고통과죽음도 강조히셨다. 예를들어， 마태복 

음 9장 15절 밀씀을 보라 ‘폐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함께 있을 통인에 

슬퍼할수있느뇨그러나신랑을빼앗길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금식할것이니라 여기에서 ‘신랑 

을 빼앗길 날은 예수 그싹도의 십X까죽음을 의미한다. 또한 口P벅음 10장 38절 말씀을 보랴 

‘폐수께서 7}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D씨는 잔을 D씨며 나. 

의받는세례를받을수있느냐”여기에서 니의마시는잔과 나의받는세례 역시예수그리스도 

의 십자가죽음을의미한다. 이렇듯예수께서는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에서， 그리고예루살렘 

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장차 자신이 당할 고통을 미리 알려주셨디{마 16:21~23， 마 17:22~23， 마 

2O:18~19)， 이것을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로， 예수께서는자신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일임을말씀히셨다 굉。벼1서 높이 들려졌던 농 

뱀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져야효F다고 그 필요성을 역설히셨다{요 3:14) 또한 %에 열 

매를맺기 위해서는 먼저 한알의 밀알이 %써l 떨어져 죽어야히는 것같이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 

어야한다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셨다{요 12:&24, 녹 24:26，4히. 둘째로， 예수께서는자신이 스스로 

자원(담願히여 죽음을 택하셨음도 말씀하셨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자가있는것이 아니라내가스 

스로 벼리노라，，"(요 10:1에. 셋째로， 예수께서는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도 말씀히셨다. 즉， 자 

신의 죽음이 많은 죄인들을위한대속적인 죽음임을 발씀뺑다. “인Z까온 것은섬김을받으려 함 

이 아니라도리어 섬기려 하고자기 목숨을많은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흙에니라’짜 20:잉)， 예수께 

서는자신의 죽음을통해서 온세싱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대요 12:32, 녹 24:~47， 요 19:떼. 어 

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예수께서 많은죄인들을위하여 언약의 피를흘려주심으로써 그들로하여 

금 죄시힘을 얻게 히셨고그들을위하여 새 언익띨세워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죄시힘을 얻게 하 

려고많은사람을위히여흘리는바나의 피곧언약의피니라’까26:영) 

여기에서 중요한사실이 있다 예수그리스도의 순수한 제자들은자신을부인하고자기 십자기를 

지고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삶속에서 거룩함을실천하는데 예수께서는자신의 십자가죽음이 그 

런 거룩함의 기초임을 밀씀해 주셨다는 사실이대마 10:38 녹 14:27, 요 12:24~26) 또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부활이나 영광과 연관시키셨다는사실이다 ‘아버지께서 나를사령하시는것은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요 1M깨.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부활이나 영광과 연관 

시키셨다는 사실은，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는 말원요 2 : 18~20)， 요나의 표적 이야기(마 

12:~40)， 건축지들의 버린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이야기까 21:4잉， 한알의 밀일이 멍에 떨어져 죽 

는 비원요 12:23~24)등에도잘나타난다. 

예수께서는 죄인들<>1 자신의 구속사역의 은혜에 침여해1 위해서는자신의 생명을그~탬게 주 

는 일이 반드λl 필요하며， 오직 그것만이 천혜 도달할수 있는유일한 길임을아셨다 그렇기 때문 

에 예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 

라’(요 6:53b)라고 말씀히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가리커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도하셨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실이로라’(요 6:51), ‘미것은히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 

들이 먹고도죽은그것과같지 아니히여 이 먹을 먹는자는 영원히 살리라’(요 6:58)， 

1. 지연의 탄식 - 먼저 지연의 탄식이 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모든 피조물 XI _ 난 · 수 · 요 · 에 · 배 · 며1. 시 _ x l 인X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퍼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와 웰| 

될 것이대요일 3:1-2). 이린 이유 때문에 우리의 탄식은 결코 절밍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탄식온 소망과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ιH과 그런데 우리 

은 저주를 븐뱃대창 3:17,19) 그 이후 피조물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해」님과 

의 언g멸 파기했을 때 그들이 서 있던 땅도 그들 때문에 더러입지고 저주를 받 

셰 분의 탄식 흠 8:22-26) 

았으며 슬퍼했대사 244--B, 램 12:4)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이처럼 탄식하며 고통하는 피조물도 그 모든 
탄식과 고휩|서 벗어나 완전0- 1 À~롭게 될 날이 있다 그 날이 오면 옛 끓과 옛 땅은 사라X머 만물은 완전 

히 새롭게 될 것이대받후 3:10-12, 시 102:25-26) 이렇게 하여 있게 될 새 하늘과 새 똥뻐|는 슬픔과 탄식이 
전혀 없을 것이대사 355,7,10) 모든 피조물은 주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흡게 하노라고 말씀하실 날을 고 
대하고 있대계 21:1,5) 

2, 우리의 탄식 -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역시 해」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탄식효빠. 아직 우리는 ‘썩을 것’ 과 ‘죽을 것’을 입고 있다 그러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힘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힘을 입을 때’ 가 곧 도래할 것이대고전 1550,54,55)‘ 이 ε뻐|서 
우리는 탄식하며 그것을 간절히 사모효κH고후 5:2-3)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날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실 것이대빌 3:18-21),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 

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므로 우리는 잠음으로 기다려야 효fCK롬 8:24-25) 
왜L힘맨 우리가 소댐}고 고대o-f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며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이대고후 4:1에. 

3, 성렁님의 탄식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멈어 하나님의 X뼈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 곧 성 

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Of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대갈 4:6) 하지만 성령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돕 
는 분은 아니시다 오히려 그 분은 미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 

해 주신대롬 8:26) 그 분은 우리가 곁길로 치우쳐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을 시기하실 만 
큼 우리를 사료년씬대약 4:5) 하나님의 마음도 자기 백성들의 죄와 곤고힘을 인하여 근심하신대호 118)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씀에써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대히 7:25) 자기 백성을 위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러한 탄식과 간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ε꽤 준다 나 여호와가 밀석하노라 나의 지을 새 히늘과 새 땅 

이 내 잎때| 향상 있을 것같이 너희 지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사 6622),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탄식은 우리를 소망과 승리로 이끌어죠떼 



@ 2003년 9월 14일 주만흥현 

Sermon for next week 

〔앓rmonforn없W훌k) 

WhAt Is ReAI Love1 
"Let /ove be 'without hypocrisy. Abhor what i남 evi/; c/ing to what is good" 

(Romans 12:9) 

Mony peop|e church peop|e don f mdersfond fhe meonin9 of 
real love. Their under’standing about this subject centers on 

worldly, not godly perspectives. They sincerely think real love is 

p이 itic미 or romantic , and gives way to compromises. My dear’ 

friends , real love hates evi l. Real love grasps God's Word , and 

sticks to tr’uth. Every deed and every word that falls short of 

hating evil and loving good is not genuine love. It is an artificial , 

deceitful , and dishonest action. It is hypocrisy! Let’s open our 

hearts and minds to hear God's Word, so that we can truly love in 

God's way. Let’s be reallovers , not hypocrites. 

Paul was a godly man who under‘stood real love. He clearly and 

honestly delivered today’s message to the church at Rome. Listen 

to his heart. “ I am telling the truth in Christ. I am not Iying, my 

conscience testifies with me in the Holy Spirit"(9:1). He is talking 

to believer’s, not regular people. He’s r’elating God's truth to born­

again Christians. He explains, “It is not the children of the flesh 

who ar’e children of God , but the children of the promise ar’e 

r’egarded as descendants"(9:8). In other words, God's children are 

those who know J esus. For it is through the blood of J esus that 

humans become the promised children . Therefore , those who 

belong to this earth , who forgive and care for each other, but don’t 
know Jesus. are not God's children. 

Pau l's advice is strictly for God's childr’en. He pleads with hi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 “Therefore I urge you,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 to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and holy 

sacrifice, acceptable to God , which is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12 :1). He’s giving believer’s the principle, not the method, 

of their duty. As new creatures,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within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was given to 

us’'(5:5). Many Chr’istians who claim love are actually loving and 

forgiving the devi l. That's not r’ ight! You can’t compromise with 

Satan or his demons. You can't be p이 itically correct in the midst of 

sin. God's love places us in relationship with Him. As such , we need 

cleansing through His Son’s blood, for only Jesus saves His people 
from their’ sins(see Mt. 1:21). We need to act h이y. We need to love 

genuinely. 

If you really relate with God through Christ , if you don’f 

compromise, if you aren’t a hypocrite, no one or nothing can cut you 

off from His love. Paul says ,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6r principalities 

other’s under the name of love. If you want to shar’e God's love with 

other people, you have to be dedicated to God's Word. Since we are 

living in this society, love others will involve a variety of people. As 

such , you can’t believe what they say. Paul warns us , “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12:2). Many different r‘eligions 

practice love, peace, and justice. You can’t believe in other spirits, 

you have to believe only in J esus. Everyone believes his or her 

religion has value and is the best . They think they are clean 

through its practice. Don’t believe it. They may talk about good 

stuff, but don't get confused. The Buddhists, Muslims, and Hindus 

don’t r’ecognize Jesus as their’ God. The Bible tells us, “ By this you 

know the Spirit of God: every spirit that confesses that J esus 

Christ has come in the flesh is from God"(1 Jn. 4:2). 

I f someone doesn’t acknowledge J esus as their Lord and Savior’, 

don’t believe what they say. They are anti-Christ. Other religions 

offer good things, like respect, good conscience, and morals, but all 

these things are worldly. They existed before Jesus' incarnation. 

They don’t lead to heaven, they lead to hell , to death. People will 

talk the good talk, but under’stand that only J esus Christ leads to 

eternal life. God's Word says, "They are from the world; therefore 

they speak as from the world , and the world listens to them. We 

are from God; he who knows God listens to us; he who is not from 

God does not listen to us. By this we know the spirit of truth and 

the spirit of error"(1 Jn. 4:5"'6). It also says , “ By this the love of 
God was manifested in us, that God has sent His only begotten Son 

into the world so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1 Jn. 4:9). 

Jesus is the way, truth and life. Salvation is thr‘ough Him alone. 

“ Whoever’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is born of God. and 

whoever loves the Father loves the child born of Him"(1 Jn. 5:1). 

We share this love with each other. When we love God, we obey His 

Word. We become His children through our faith in His Son. Let us 
always remember’ l “He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the life"(1 Jn. 5:12). 

Real love discerns what is holy and what is not holy. J esus' 

message to the church in Thyatira reminds us of this , “ I know your 

deeds, and your love and faith and service and perseverance, and 

that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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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샤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랴"(롬 12:9) 

참된사랑이란 

참된사랑의 의미를제대로알고 있는사람은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인들 가 
운데서도 그런 사람은 매우 드룹니다. 교인들 가운데 많은 시람들이 하니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에서 참된 사랑’ 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이해하며 디음과 같이 말합 
니다. “참된 사랑은 정략적인 것 또는 냥만적인 것이다 물론 이렇게 밀}하는 사람들도 
진지한 태도로 참된 사랑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관점을 따르는 까 
닭에 그런 식으로 세상의 관점과 타협해 버리고 맙니다. 참된 사랑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크게 다릅니다 왜냐하면참된사랑은악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참된사랑은하 
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진리에 충실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데 
아르지 못하는모든말과행동은참된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인위적이며 기만 
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 
간 우리의 모든 지성과 마음을 열고 히-나님께서 참된 사랑에 관하여 무앗이라 말씀하 
시는지 잘 듣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참된 사랑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히는 사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자녀의특정 

비울은 참된 사랑을 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 
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비울이 어떤 심정으로 말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 
라내계 큰근심이 있는것과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 
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롬 9:1) 지금 바울은 일반적인 사림들이 이-니라 신자들 
을 대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 
해 줍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 
심을 받느니라’(롬 9:8).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 
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다른 사람들 
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곧 이 세상에 
속한사람들은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디 

원리를말하는바울 

엄밀하게 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주시는 밀씀입니다. 
비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 
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회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회의 드델 영적 에배니라!'(롬 
12:1) 여기에서 바울은 신지들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하고 있 
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울은 그 의무의 본질과 원리를 밀F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 
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5).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자랑’ 을 외치면서도 실제 삶에서 
는 익을 사랑하고 악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여 러분은 사탄이 
나 마귀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 기-운데 있으띤서 정략적으로만 올비-른 사람일 수 
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런우 
리들은 하나님의 이들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 
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때문입니다따 1: 21참고) . 우리는 거룩힌 삶을 
실L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참백성이누리는복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다면， 만일 여러분이 이 

세싱과티협하지 않는다면 만일여러분이 위선자가아니라변， 그 어떤사림이나그어 
떤 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비울은 말합니다. “그러 
나이 모든 일에 우리를사랑하시는이로 말미암아우리가넉넉히 이기느니라내가확 
신하노니 사망이나생명이나천사들이나권세지들이나현재 일이나장래 일이나능력 
이나 높음이니-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 : 37~39).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행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자백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하나 
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항상함께 있을 것입니다. 

갱생판 혹사 

진리안에서사랑하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빙식대로 사랑하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미-십시 

오 바울은 말합니다. ‘자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 
의 완성이니라!'(롬 13:10).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속으로 
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림들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 
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만 해도 다%빨 부류의 사람들이 ‘이 
웃 사랑’ 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밀녕F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됩니 
다. 바울의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회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 
록하라’(롬 12:2) 다른 여러종교들도시랑과평화와정의를실천하고있습니다 하지 
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영들을 믿어서는 인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만이 참이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은자신의 종교 생활을통하여 정결하며 죄없는사림이 될 수 있다 
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좋은말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혼란스러워 하지 마십시오. 불교인들， 이슬람교인들， 그리고 힌두교인 
들도 선하고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하나님으 
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니님께 속한 것이요"(요일 
4:2). 

곁모양만그렬듯한사랑 
만일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디면， 그들 

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들의 주장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 
람들입니다 다른종교도 여러가지유익을줄수있습니다 다른종교를 믿고따르면서 
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고 양심에 평안을 누릴 수도 있으며， 윤리적인 시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지옥과 시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훌륭힌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생맹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 
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싱써l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지는 우리 
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일 4 : 5~6). 성 
경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 
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지를 서VJ벼l 보내심은저로말미암아우리를살리려 하심이 

니라’(요일 4:9). 

오직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라요， 생명이심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만 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지-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지를 사랑하느니라!' (요일 5:1) 우리는 서로 이 사 
랑을 니둡니다. 하나님을 사랑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니 
님의 이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o}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 
명이 있고 하나님의 。}들0]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낌 이 말씀을 항 

상기억하도록합시다. 

거짓없는사랑을하라 

참된 시랑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뚜렷하게 분별합니다. 우리는 두아디 
라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 
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 
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과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계 2:19~2이. 이 말씀을 보 
건대， 두아디라교회는참된사랑을실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늘 
이런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울은오늘본문말씀을통하여 우리에 
게 근본적인 원리를 밀F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울이 말히고 있는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 
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끝까지 붙들어라1" 사랑히는 여 
러분 우리는 우리 지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십자가를따라가야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요침된사랑입니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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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선교지 EI EI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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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흥헌 

명끝까찌 

기 간 

훌 지난주도측딴}전교팀 

EI 
CJ 

EI 자 
CJ ζ3 

9월 16일(화)-9월 24일(수) I 우즈베키스탄 13교구 7지 역 | 장철규 

1교구 5지역 l 김창국 
9월 5일(금)-9월 13일(토) 

선교지 

스리랑카 5교구 1지역 이지은 

9월 16일(화)-9월 26일(금) I 네 팔 

ιl눈 때of도 견고 핸-년도 깐깅느-'o ~ιl녀 

김 범 진 청년1부) 

8월 4일 월요일 ， 오전에 ‘마탈레’ 라는 지역에서 세 조로 나누어 노방전도 및 축호전도를 실 

시하였다. 우리 조는 한 시간 반가량 전도하고 우리 승합차에 도착해서 다른 조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했던 모임 시간 10분 전쯤， 우리가 있는 곳으로 정체불명의 승합차 두 대 

가 달려왔다. 그리고 출입문이 열리더니 중들과 그들의 수하들이 내려서 우리를 포위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에 신분이 가장 높아 보이는 중이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목에 걸려있던 전도지를 떼었다. 그들은 우리의 가방을 뒤져서 남은 성경책과 전도지를 모두 

압수하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보는 큰 길에서 전도지와 성경책을 불태웠다. 그들은 상당 

히 흥분해 있었다. 우리가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면 군중심리가 발몽하여 어떤 상황이 발생할 

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다. 거리에 널려있는 찢어진 전도지를 손에 들고 우리를 조롱하는 스 

리랑카 사람들. 힘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위해를 가하는 불교도들. 논리와 이해가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만 했다. 

숙소로 향하는 길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둘 중에 한 분이시다 ‘위험 

에 대한원인제공자’ 혹은 ‘위험을 내버려둔 방조자’. 그래서 나는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였 

다. ‘하나님 저기 불타고 있는 전도지와 성경책들은 이곳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 

해 숨겨 가져온 귀한 것들이 아닙니까? 전도지가 더 있어도 아쉬울 판인데 그것들이 태워 없어 

지면 하나님께서 손해 아닙니까? 전도에 더 방해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침묵만 하 

십니까7 

숙소에 도착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마음으로 팀원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였다. 그 때 우 

리는 이사야 457절과 디모데후서 1:]-8절 말씀을 보았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사 

45 :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두려워하는마음이 아니요오직 능력과사랑과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 

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팀후 1:]-8)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에 행하여지는 

일들임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평안하고 좋 

을 때는 쉽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만， 어려웅과 환난 속에서는 하나님 

을 원망하며 멀리 제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평안뿐 

만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까지도 주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힘이 사단의 힘에 

눌려서도 아니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이긴 것도 아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위해를 가한 것이다. 이 러한 상황을 우리 

팀원들 모두가 동일하게 해석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팀원들 각자가 믿음의 분량 

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했을 것이며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으리라 믿는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에게 두려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으 

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복음의 

전도자 바울이 매맞고 옥에 갇혔겠는가? 그가 당한 어려움의 1/100에도 미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원망한 나의 신앙이 참 어리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 사건은 연약한 나의 모습 

을 반성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 

다. 이를 통하여 전도할 때 상가지역이나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의 노방전 

도가， 사람들이 한적한 숲 속 마을이나 주택가에서는 축호전도가 효과적 임을 알았다. 

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이상，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다. 전도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행동과 말은 주위 

사람들에게 편지처럼 그대로 전달되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이다. 나는 현재 참 진리와 선한 내 

용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썩어빠질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쓰레기를 전하는 편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의 위치에서 아무 내용도 

전하지못하는백지장이 될것인가?그것은바로우리의 책임이다 

웹太l불 흘헬l륨~ ! ~ 

윤 병 식 (집사， 7교구 1지 역) 

단기선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 

광을돌립니다 

우리가 네팔로 떠날 때 준비한 것은 오직 주님에게 드리는 기도 

와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나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습니 

다. 처음에는 통역자와 렌트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인데 무엇을 걱정하느냐”하시며 

숙박시설과 렌트카와 통역자를 사용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을 확신했 

습니다 이 감사함을 아직 주님을 영접치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아니 꼭 전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주 사역지를인도와 접한국경도시인 ‘빌간지’로정했습 

니다. 그리고숙소로오가는길에 있는여러 지역에노방전도，학교 

전도， 병원전도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영흔들 

은 참 아름답고， 순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떤 사람은 자신 

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지만 당신들이 믿는 주님을 알고자 하니 

당신이 경험한 주님을 말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암렉칸지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는 그곳 교사에게 우리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니 

수업을 중단하고 전교생 250여명을 모아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준비해 간 성경이야기와 찬양을 통 

해서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도 움직이지 않 

고 우리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네팔 학생들처 럼 주님을 갈망하고， 말씀에 은혜받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헤어질 때 

손을 흔들며 작별을 아쉬어하던 그 학생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또 병원에서 주님을 소개할 때 환한 표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겠다 

고 말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리 예비하신 영혼을 만 

날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심과 주님 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다른 병원에 사역하러 갔었는데 

그곳은 병원이라기 보다 환자 수용소같은 곳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된 어린 아이의 두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겁스할 석 

고가 없어 붕대로 묶고 두 다리를 하늘로 향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 

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연약한 육체의 고통을 덜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이 런 안타까운 현실에서도 긍정적으로 주님을 섬 

기려고 하는 이곳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입에 사탕을 물고， 

신발에는 자갈을 넣어 신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입 속에 있는 행복 

은 모르고 신발에 들어있는 자갈만을 불평했던 나는 주님께 회개 

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주신 만가지 복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 

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부르시는 곳은 어디라도 갈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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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과 함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 

들로 나타난다. 한개인，교회，국가나아가전 인류의 역사속에 예수그리스도의 고 

난과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피조물인 인간 

들에게 죽음과부활을통시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통너머로주님을볼수 있 

는 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에게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나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아 

는줄알았었다. 하지만나는십자가를복음과관계 없이 상징적 의미로만받아들였 

다. 주님의 십자가는창조주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인간구원 역사의 구심점이다. 하 

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 된 모습 중에도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깨닫기 

원하셨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 인간들의 범죄는 계속됐고，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구 

원받을 수 없었다.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오실 수 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독생 

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해방하는 참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다. 십자가 

로 죄를 도말하고 진리의 길을 열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자녀로서 사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 

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막 8:34)라 

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생명을 부여 받았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 즉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복음의 역사를 인간에게 

주신 분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 없이는 생명도 없 

다 호흡이 있는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이다. 그곳에 싹이 자라 

서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생명은 움직인다. 육에 속 

해 죽어있는 인간이 십자가로 인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 

십자가를바로감당핸주님의 신실한종이 되끄}한다. 김혜진(장학생) 

하나님은 어디에나 쩨다 펴T돈철훨찮r갈뚫뽑릎덩좋￡렇펴풍 
캡 I운i4많훤t설3할;파 죄를 젠 찮아담과 하와는 친밀하고 행 
「했습니다 러나 i들홍 죄를 지었고자신른9l.:g을숨겼습니다 우리도마찬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시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타락하여하나님갤r빨으려합니많은수>1..g 하니다 그러나하나님의 통 
치g魔靈뀔꿇효렇4짧우리를 룹님조ft터 벌어지게 할 뿐입 
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대신 하나님을 ~o}oþ 하며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무시하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 
스도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렐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가지 다양한 바법을 통해 우니 E 상것1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랩鍵露캡많-。혔魔證겹생렇묶훤않홍Z3$j711경헐 
구원의 은총에도 불구짧뚫꽤 자신을폈님료부터 숨기고 하나님을 거 
부뚫績렐鍵魔앓캡鐵T 숨지 말고 진리를 붙드십시 
오 지금도 여러분을 자신의 여 이한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찾- 십 1 ~ι- 하 
나님과동행하시고， 대화하시릎그의 임재를누리십시오 예수그리스도의 피는 
아무리 깊고， 큰 죄라도 씻으실 능력이 있습니다， (박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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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죄성은 율법을 줄이거나 더 늘린다. 혹은 오해하게 만든다. 율법을 줄이든 늘 

리든 오해하거l 되든 그렇게 변한 율법들은 그것을 지키과 뻗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부터 멀어지게만든다. 

율법은 완전한가? 성경에 있는 율법만 모두 그대로 지킨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어차피 죄인들은 성경에 있는 율법도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것을 

지킨다고 해도 거룩해지지는 않는다. 율법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라. 율법이 늘어나 

는 이유는 그것들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늘 

어나는 것이다. 이를테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 

문에 유대인들은 또 그에 대한 행동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규범에 대한 규범 

을 또 만든다. 그러다 보변 율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서 사람들은 말투를 교정하기도 하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기도 한다. 이 또한 율법이 

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문명 속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실천 사항을 또 만들기도 한 

다 이와 반대로 시대에 걸맞지 않는 율법틀을 없애버리기도 한다. 동성애자들이 성직 

자로 임명받는 사건들을 보라. 혹은 변형되기도 한다. 

율법의 역할은 인간의 죄성을 알게 해 주고 세상과 구분되며 주의 은혜를 느끼게 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쓰였지 만약 행위로 인간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율법이 쓰였다면 그야말로 바다를 먹물심아 써도 다 

못썼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개 마음에 음욕도 품지 말라는 또 하나의 계명을 

주신 것인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미워하지 말라는 새 

로운 계명을 주신 것인가? 부자 청년이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켰으니 구원을 위해 또 무 

엇이 필요하냐 고 물었을 때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라’ 고 말씀하신 것은 재산을 다 나 

누어주면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인가? 이것은 율법의 불완전성과 인간의 율법이 좌성을 

어찌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새로운 답을 제시하신다. ‘내 

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옹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 5:1끼. 율법은 불완전하다. 오직 십자가만이 그것을 완성시킨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율법에 의지하는가? 우리는 삶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앙은 곧 율 

법이라는 공식을 자주 성립시킨다. 십자가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율법을 

우리 삶 속으로 꿀어들이려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렇게 해야 하는데 하며 자책하 

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하며 정죄한다. 우리는 율법을 펼치면 이것을 어떻게 지 

킬까 고민해서는 안 된다. 율법을 펼치면 십자가가 보여야 한다. 그 십자가를 품으면 율 

법을 의지로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율법이 저절로 지켜진다. 다음 주에는 

‘십자가를 품는다’ 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권요셉) ‘복음과 율법의 관계’ 참조 

‘나 아니면 저 사람은 죽는다’ 라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며 선교를 갔다. 전도할 용 

기가 나지 않을 때 ， 지쳐서 쉬고 있을 때 ， 내 곁을 지나치는 영흔들이 있었다. 그 때 

마다 이 생각을 떠올리며 뒤돌아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했다. 

스리랑카의 선교는 내가 들었던 것과 많이 달랐다. 콜롬보에서 차를 8시간이나 타 

고 가야하는 먼 곳이어서인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 몇 백명이 

한 자리에 모여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의 상상과는 다르게 그저 우리나 

라의 시골 풍경 같았다. 내가 갔던 ‘모나라가라’ 는 중심지와 많이 떨어진 곳이어서 

그곳 사람들은 우리를 신기해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 

은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를 미소지으며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받아들 

이는 척하며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통역관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를 생각해서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 선교 가기 전 팀 
모임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들은 처음에는 받아들인다고 말하지만， 여러번 물어보 

면 마지막에는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고 하신 말이 기억났다. 첫째 날에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통역관을 비롯한 현지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 

다. 그런데 둘째 날 전도하기에 앞서 통역관에게 ‘정말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라고 

다시 묻자， 당황하고 눈치를 보며 대답하기를 피했다. 

언어의 한계를 많이 느꼈다. 더 김게 설명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했다. 그러나 부 

족한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심을 확실하게 느끼고 돌아왔다. 내 힘으 

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전했기 때문이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 

나라에서 전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비해 못산다고 해서 생 

각하는 것도 우리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한국에서 전도할 때 사용했던 많은 문장들 

을 적어서 통역관에게 물어보고， 그 문장들을 사용한다면 좀더 깊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과 쉬지 않는 ‘기도’ 

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나는 그렇지 못해서 회개하며 많이 깨지고 돌아 

왔다) , 주일에는현지 교회에서 예배를드렸는데，그곳교인들이 눈물흘리며 기도하 

는 모습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곳에 다시 갈 때는 마을과 

학교에 있는 많은 불상은 사라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기 바란다.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 하지만 한국에 다시 돌아옹 후， 그 담대함 

은 어디로 갔는지 내 주위의 많은 영흔들에게는 그때처럼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 

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 ， 어디서나 역사하시지만 아직 

도 나의 믿음은 연약하다. 앞으로 더 성장해야 한다. 삶 전체가 주님께 집중하고 말 

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기도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내가 자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를 전하지 않으면 내 주위의 영흔들은 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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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릉과 나눔 

떠단자으l 고밴 

·병월 전도힘에서 종환자싫의 한 환자 보호자011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환자는 오래 전에 닮북했던 사람01고 보호자는 아내입니다. 

전도자 : 예수님을。써요? 

보호자 : 모태신%에었지만시람들에게 상처받L아서 지금은다니지 않습니다. 

전도자 : 모태신앙이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겠네요?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은불완전해요. 예수님을믿는사림이라고해도불완전하지요 공사중인지역 

은 돌아서 가잖아요? 사람도 천려1 이를 때깨l는 모두가 공사중이에요. 그러나 

사람들보고교회다니면실망할수밖에없어요.오직예수님만의지하시면그실망 

에서벗어나실거예요. 

보호자 : 저도 교회 다닐 때는초신자들에게 주님만 바라보라고 밀뺏는데 직접 당하고 나니 

까쉽지 않더라구요. 아직은때가아닌 것 같k까요. 말씀은고맙지만쉽게 가게 될 것 

같지는않아요. 

전도자: 口냄에난작은상처때문에지옥에간다면얼마나억울해요?승}나님은샘이시라 

는 걸 알잖아요. 그 분은 전 우주를 줘도 X때님 한 명과 바꾸지 않으실 분이에요. 

자매님이그분의손을잡았고그분이자매님의손을잡은이상그분은그손을놓 

지 않으세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분 

은강한분이니까자매님이잡은손은절대놓지않고당겨주실거예요. 

보호자: 제상처는생각보다커요. 충현교회뿐아니라어떤교회에도못갈것같~}.요.어딜 

가도상처는회복되지 않아요. 

전도자 : 상처는 교회나 시림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쏟11 귀를 기울이세요. 

우린 언제 다칠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남편이 저렇게 다칠 것도알수 없었잖아요? 

2때님은자존심이 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존심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7씨 

겠어요? 

보호자: 하지만남편이 북에서온시림이라유물론이쟁H요. 종교는절대로뻗많이지않 

아요. 

전도자 : 먼저 믿으세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요? 먼저 

믿고 남편밝l게도 복음을 전해l요. 저도 대학시절에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밀히는 기독교인들을우습게 보고 싫어했었어요. 그러나주님을 만나고보니 제가 

지식으로충만해서 기독교인들을무시한게 아니라지식이 없어서 무시한것이라 

는것 알았죠.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는유물론도무너질 거에요. 

보호자: 유물론이그리 만만지 않아요. 북힌에 있는기독교들도여기서와같은종교의 개념 

이 아니라유물론안에서 이해되는교회래요. 그리고지금도힘들고 신경쓸일이 

너무많아요. 교회 다니기에는제 정신이 너무 없어요. 

전도자 : 이 땅의 일에 집중을하니까신경쓸 일이 많죠? 이 땅의 것을보지 말고 영원한것 

을보세요. 주님께서는지매님을 영원히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예수님은지매님을 

이명에서잘살게해주려고죽으신게 아니에요.영원히잘살게해주려고죽으신 

것이죠. 

보호자: 그런말들은너무믹연해요. 

전도자 : 그럼 성경을볼까요? ‘내가 너를보배롭고존귀해1 여기고 너를λ댐하였은즉 내 

가시람들을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싸 43:4). ‘우리가 

종일주를위하여 죽임을당케되며 도살할양같에여김을받았나이다함과같으니 

라그러나이모든일에우리를사령하시는이로말미잎}아우리가넉넉히 이기느니 

라’(롬 8:36，찌. 하나님이 자매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히셨는지 그 

리고X때님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밀k씀속에 있어요 

보호자: (눈물) 

전도자: 염려말고고난이 있어도口뿜어1 평강을얻으세요. 

보호자 : (울면서)남편의 정신이 저대로 망가지지 않을까 다시는온전해지지 않으면 어쩌나 

불안하고걱정되요. 

전도자 : 걱정호벼고해결되는것은아무것도없어요. 어떤 결과가나오든주님께맡기고영 

혼을생ζL해요 영생을 얻어요. 

보호자 : (눈물펑펑， 끄덕끄덕) 

전도자: 끼되 

*이자매오/는 다시 연락을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매와환자의 영흔을 뒤해기도부탁합니다 

￠ 다을주일한송 •••••••••• 

353장 “LH 주 Of/.쑤 주tl 은혜” 

이 찬송은 에드윈 오델로 엑셀(Edwin Othello Excell , 185 1-1921)이 작곡하였다. 

그는 1877년부터 1883년까지 6년동안 음악 사범학교를 다녔고 이때 조지룻과 그의 

아들 프레드릭룻(Frederick W. Root)에게 음악을 사사했다. 1883년에 그는 시카고로 

이사하여 성가집 출판을 시작했는데 매우 널리 사용되었다. 작시자는 폰 맥로린 

(John J. Mclaurin)이고 작시의 동기와 배경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 
1절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LH 정싱을 받으소서 
2절 주 날 유/해 보배로운 Ilj 흘근μf 그 규/하신 생명'7JfXj 다 주시니 

LH 천한몸 이생멍을왜 아끼랴 

3절 주 예수여 빛ξ/ 것이 한 없건만 나 주 우/해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립게 보옵소서 

4절 날 워하여 십자가어/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써 <2!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쉰띤소서 

5절’ 주 날 뮤해 그 궈하신 몸 버Eμf 이 LH 몸을 피 값으로 시섰으니 
LH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의 크나큰 사랑은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보답하기에 부족하다는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 
(찬앙위원회) 

휠날한總봉사활활로보다코!棒딛I뽑[딴램환정을 

봉사위원회의 주관으로 교회 안팎을 정리하는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시간이 갈수 

록 각 지회에서 교회 구석 구석을 쓸고 닦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잠여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크다보니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되 

곤 한다 이러한 곳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구석을 깨끗히 쓸 

고 닦는 일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돌아보면 모든 곳에 봉사의 손길이 있다 소망부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 본당 의자 뒤 헌금봉투 

꽂이함을 정돈하여 항상 정리된 모습을 갖추게 하고， 각 교구 루디아 전도회는 본당 의자 시트를， 

권사회는 갈랄리흘 시트를 닦는 등 여기 저기서 말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난 달부터 봉사위원회가 교회당의 구석구석의 구획을 나누어 각 지회에 할당하면서 더욱 활기 

를띄고 있다， 

이런 조그마한 일들을 통하여 온 교회당 안팎이 깨끗해지고 많은 사람이 기분좋게 교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누구든지 이 활동에 참여하여 피차간에 즐거움을 주고받을 

수있으면 좋을것이다 

-자원봉사 활동은 정해진 부서빌로 7주일에 1호/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자원봉사 하기 하루 전에시무국에 연락을 하면그 날에 필요한모든 지원을 해 준다 
-각 지호/빌 자원동시 구역은 봉시뒤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교호/ 주변의 화단은 각 교구로 할당하여 교구에서 관리한다. 

돼구별 힘탄가꾸JI 

벤현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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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악교 

추A~활， 활닮루， 二l빼고 이추 챔성스렵게 

유치부문준혁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외가에 가변 할머니께서 콩나물을 기르시던 모습을 볼수 있었다. 

할머니는 좁은 방 안쪽에 자리잡은 기다란 콩나물 시루에 수시로， 골고루 그리고 아 

주 정성스럽게 물을 뿌리셨다. 아침 에 일어나 시루를 덮고 있는 까만 보자기를 들춰 

보면 콩나물의 길이가 지난 밤보다 훨씬 길어져 있었다. 나에겐 참 신기한 일이었 

다. 물은 뿌리는 즉시 빠져 나왔지만 콩나물은 자라고 있었다 

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할머니가 기르시던 콩나물이 떠오른다. 예 

배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보다 분주히 움직이고 장난치며 그 시간을 견뎌내는 준혁 

이의 입에서 찬양과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콩나물이 자라는 이치가 새삼 떠오른다 올해 들어서 준혁이는 성경이야기대 

회 ， 성경암송대회， 성경퀴즈대회 등 각종 행사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물을 주 

고 달래야 예배에 참석했던 지난 해와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마음이뿌듯하다. 

또 준혁이는 요즘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기쁨에 젖어 있다. 며칠 전에는 갑자기 
“아， 얼른 성가대 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성가대에 서 

지 않으려고 꾀를 부리던 녀석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제는 유아부에 다니는 동생 준아와 함께 서로 자기가 찬양을 더 많이 연습하려고 경 

쟁을 벌인다. 한 달에 한 번씩 친 할아버지가 목회하시는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할 

때도성가대를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양가할아버지，할머니의 기도의 힘도 있었겠 

지만， 그동안 준혁이를 맡아주셨던 선생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준혁이의 믿음을 자 

라게 하는 물과 정성이 되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그분들의 헌신으로 더욱 건강 
하게 자랄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준혁이에게 수시로， 골고루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사랑을 부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다. 

‘、

교사로서， 부요로서 

박진수 (영아부교사) 

,. 여l수닝을 어떻게 만L~썼습니11~? 

지난 1995년 4월 아내의 전도로 충현교회에 

i 나오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후 절기마다 인형극과 성극으로 봉사하며 

주님을더욱가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2. 자녀양육과 신앙 사이에서외 갑등을 갱헝한 석o ( 있L~요? 
영아부에서 봉사하느라 바뿔 때 둘째 지우가 함께 있어달라고 보채기도 합니다. 그러 

면 다른 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를 울보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 아이 

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우선일까 하고 갈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3. 영아부 여l배까사신&1(111 어떤 으loll~ 있나요? 

영아부에서 학부형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사로도 봉사하면서 충현교회에 정을 붙이 

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성숙한 부모의 모습，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냐 자녀이l꺼l 말씀윷 읽어 추신 석o ( 있냐요? 

부끄럽게도 따로 시간을 내어 읽어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 시 함께 말씀 

을 암송하거나， 성경동화책을 읽어줍니다 

5. 자녀까주의 백성요료 어[렇께 차2~꾀 원t샤l나요? 

어디서건 주님을 당당히 전할 수 있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섬길 줄 아는 지인이와 지 

우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6 꽁띤응 &샤l논 o(유， 목흉는 무엇인l~요? 

처음에 우연한 기회에 아동극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줄수있다는보람으로일하다보니 어느새 직업이 되었습니다 

LMTC교육을 받고 방글라데시와 그 다음 해 스리랑카를 다녀온 후 ‘참 귀한 달란트 

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주님을 재있 

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회 뿐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작 

은 공연장에서 히는 공연에서도 극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 그밖에 tκl고 싶운 말씀운7 
앞으로 선교극 봉λ}를 늘 함께 6냄 분들이 계셨으면 합니다. 교회내 절기행사 때뿐 

아니라， 주님을 알기 원하는 곳 어디든지 인형을 들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연습 
으로 함께 준비하실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족의 건강과 몇 년 전 암 수술 후 아직 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신 장모님의 회복 

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황대원기자) 

하나님과 엔생님의 샤랑을 느깨l벼 

양 미 숙 (유아부 충성3반 김성진 엄마)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다닌 지도 벌써 7년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아이가 

유년부이고 작은 아이가 유아부에 다니고 있A니까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작년과 

올해처럼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닌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견디기 어려운큰 일이 생기면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 

들은 잘 이겼지만， 우리 부부는 참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덩달아 아이들도 교회에 

서 멀어지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많이 괴로웠습니다 주말 밤이 되면 많은 갈풍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러한 갈등조차도 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이의 유아부 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자신의 어려웠던 일들을 이야기 해 주시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 

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을 영원히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말씀도 함께. 
그날 밤 혼자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직은 아픔을 완전하게 이겨내지 못했 

습니다. 하지만 올 초에는 유아부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작은 애도 점차 좋아지고 

있고 저도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량과 선생님의 

관심에 깊은감사를드리고싶습니다. 

(믿음의학교웬1.\1 )-

운종하시는 에쑤는!(마 26쟁 

“예수께서 -켓세마네라 하는 곳에 ...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 26:36,37) .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 
할 육체적 고통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 

고 저주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 

으니…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38절) .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 
셨습니다. 인간이 지닌 모든 시험을 그대로 겪으셨으나 죄가 없으십니다 제자들에 

게 홀로 버 려 두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제자들은 지켜드리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십자가 수난을 앞두고 세 번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39 ，42 ，44절) .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9절) ‘꼭 내가 이 죽음의 

잔을， 저주의 잔을 받아야 합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제발 저에게서 

이 잔을 옮겨 주세요.’ 주님은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귀 
하고 위대합니다 광야에서도 그랬듯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마지막 시험 

을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구태여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택할 필요는 없는 거야. 
세상과 타협해. 처참한 십자가 방법이 아닌 영광된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7 광야 

에서의 사단도， 멋진 신앙고백을 한 베드로(마 16:22 ，23)도 모두 죽음을 피하라고 하 

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 육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땅에서 우 

리가 싸우는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지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고난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기를 그렇게 당부하셨지만 돌아왔을 때 그들은 모두 잠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처럼 잘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 죽음에 대해， 심판에 대 

해 무딘 자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토록 처절히 싸우시는데， 정작 죄인 

인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잠을 잡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죄와 타협하게 되어 죄에게 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마지막 시험 때 켓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 

며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죄와 얼마나 싸우고 있나요? 죄와 피흘리기까지 기도하며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죄와 싸울 겨를도 없이 넘어지지는 않나요?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들어야합니다. 그래야만육신의 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는 다릅니다(42절) . 첫 번째 기도와는 달 
리 고난의 잔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인성(시生)의 갈등을 넘으신 철저 

한 자기부인과 완전한 순종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일 
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사람이셨습니 
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우리 연약함을체홀하지 아니하는자가아니요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5) 

“ .. .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 
고 쉬라 ... " (44 ，45절) .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기도를 중단하고 제자들에게 가셨으나 

그 때마다 그들이 잠든 것만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요? 깨어 있 
나요?자고 있나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권향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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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소석 

모임 

정기당회 
일시 ‘ 17일(수) 수요2부 예배 후 
징소‘당회실 

2‘경잘전도회월례회 
일시 ;오늘 1 5:30 
장소‘본당 112호 

3 권사 3지회월례회 
일시 17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별셰 

1 박몽실 성도 박광래 안수집사의 부친， 
유혜자 권사의 시부 ， 17교구 용인구역/ 
9월 6일 별세， 9월 8일 장례 

호
 」

켜
 근
 

1 김앙섭 뀐김정기 집사， 김영님 집사의 
아들， 17교귀과 김혜균 양(이한복 권사 
의 딸， 2교구)/ 9월 1 9일(금) 1}00 갈렬 
리훌 

2, 반지영 군(반영록 집사， 윤삼자 권사의 
아들， 일산동안교회)과 강영입 양(강만 
호 안수집사， 신은소 권사의 딸， 10교 
구)/9월 20일(토) 13:00 일산동안교회 
(~ 031-904-2281) 

3 서승호 군(최송자 집사의 아들， 1교구) 
과 이미진 앙(이영우 씨 ， 조명숙씨의 
딸)/ 9월 20일(토) 18:30 리베라호텔 3 
층 옐로즈흘(~ 541-3111) 

• 동서울노회 쩌164회 정기노회각종고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원하는분은 다음과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I:l f랍니다 

· 제출서류 

@목사고시 정원 

(강도사로서 목사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강도사인허 및 고시 정원 

@전도사고시 정원 

@목사후보생고시청원 

(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재 

@ 신학 계속 추천 정원(총신대학 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 제출마감 2003년 9월 18일(목)까지 

• 접수 및 문의 사무국 총무패'lf 552-8200 #404) 

• 교회설립 %주년 기넘 잔앙예배 

기 간 :8월 31일(주일)부터 9월 21일(주일)까지 

시 간 : 주일 찬앙예배(17:00) 징 소: 본딩 

9/1 4 받엘 고등부 연합찬앙대， 멤엘 고등부 연합오케스트라 

9/21 아맨 찬앙대， 오케스트라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탁아부원아모집 
2， 3 ， 4부 예배시간동안 1"'7세의 아이들을 돌보아 드립니다 

1부 : 말씀 찬앙 기도 

2부 : 특별활됨만들기， 그리기， 게임， 찬앙， 발묘회， 성극 등) 

3부: 간식시간 

*틱이부에서는 사랑과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성껏 돌보아 드러겠습니다 

·쩌11동산E분전제이장 

(연고자들은 이징 절Ãf를 밟아 주시기를) 

교회는 충현기도원 내메 있는 묘분 전체를 제 2동산으로 01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인에도 계속 광고하여 01쟁H 왔지만 이 

번에는 충현기도원 내 저11동신 장소에 새로운 용도가 생김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 전체를 이징하고 있습니다， 묘분의 연 

고자들은 이번 기회에 이징 절차를 밟아 주시기 비랍니다 연 

고자들이 이장을 하지 않는 경우 법 절차를 따라 임의로 이장 

하게됩니다 

문의는 교회 사무국의 김병수 집새이6-9252-7469)， 

제 2동산의 표완식 집ÀK011-237-9617)0I 1게 해 주시면 됩니 

다 

*01ε버|용 / 170만원 

1) 경비-110만원(묘테석， 비석， 잔디， 인건비 등) 

2) 관리비(10년)-60만원 

15(월 ) I 1 6(화) I 1 7(수 18(목 I 19(금) I 20(토 I 21(주일) 

설교자/기도자 |류병희/김영길 | 이종철/김성호 ! 김영훈/이종원 | 여국근/정원근 | 김교성/석영식 | 안창덕/전은희 | 고광환/김영순 

예배 담당안내 (9/ 17 - 9/2 1) 

날찌 여|배 예배전찬앙 사회 기 도 설 교 

9117 수요 I 여성기 최영순 그리스도인의 환경(요 17:12-21) 김성관 목사 

9/17 수요II 류병희 김구형 율법의 시작(갈 3:17-19) 정현민 목사 

9/19 금요집회 특별찬양 (소프라노 정정희/안수집사중창탠11교귀 이종대 김성관목사 

9/21 주일 I 위건량 차신득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롬 12:9) 김성관목사 

9/21 주일 II 십자가군병들아외빠이올린김소현(고퉁부오케스트라악장) 서광진 키。여。τo: 참된 사랑(롬 12:9) 김교성 목사 

9/21 주일 m 예수나를 위하여 외/현악중주(할렐루야오케스트라) 여성기 박찬섭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롬 12:9) 김성관 목사 

9/21 주일 W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외/강;프라노 이하나(할렐루야찬양대 솔로이스트) 나광영 최지윤 사랑에는거짓이 없나니(롬 12:9) 여국근목사 

9/21 주일 V 갈보리산 위에 외/바리톤오홍균(벤엘찬양대 솔로이스트) 김용덕 최무길 사랑에는거짓이 없나니(롬 1 2:9) 김성관목사 

9/21 주일찬양 이희식 이계인 환난 중에 숭리하는 교회(계 2:8-11) 방준영 목사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11 오전 9:00 본당 

주일예 배 
m 오전 11 :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매) 

N 오후 1: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매)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 :00 11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구분 시 간 장 λ~ 구 분 시 간 ~ -까L‘ 
I 오전 9:00 

교육관 11 0호 
청년 2 부 오후12 : 20 교육관 50 1호 

영아부 11 오전10:50 

l 오전 9:00 
장년 1 부 오후12 :30 교육관 507호 

유아 부 11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 2 :30 교육관 407호 

l 오전 9:00 장년 3 부 오후1 2: 30 교육관 307호 
유치부 

11 오전1 0:50 제2교육관 l충 
소망부 오후12 : 1 5 갈럴 리 훌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신혼가정부 오후 12 : 15 교육관 204 ， 205호 

초풍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사랑부 오전 11:00 복지판지하1충 

소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에바다부 오선9삐학생}/오후 I:OO(성앤 교육관207호 

중 퉁 l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 :00 교육관 1 02호 

중동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릴 리훈 ， 메다니훌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 07호 

고둥부 오전 9:30 제 2교육관 4총 조기교육원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대학부 토，오후 4 :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1센 훌 

청년 1 부 오전11:00 제 2교육관 4충 총현선교훈련 오후 6:10 갈렬 리 흘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川부 예배는 잉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1 중국어1 몽골어， 러시아어 ，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aneous t때냉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빠enO‘ clockW，α하llP 않rvice， 

and Sri 뎌nkan ， Chinese, Mα앵olian ， Russian, Hindi, 하때 Indonesian are 에soavai녕ble atthe one 0‘ cαkW，α앙lip 않rvice 

저 1 750호 

충현가도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돼가 되게 하시고， 언제냐 복음의 진리 

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 

서 

a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 

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 

하711 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 
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를힘쓰게하소서.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왜 매01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영력 있는 교 

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 

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 

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 

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 

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 
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aL을 행}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옹i대a ↑성수대i -
11츠앙fi앵 

fFi찮 
• '1옹선ÍlT 

될원 
.ló 1J'fEI김 

•• 얹%벽(뻔심) ·’ 르네상스t탱 
1ft-J벼1 

- .. l 엠→ 

L 섬·기·는· 분·들 t 

l 시무장로 

. 우|임목사 김성관 

l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선교위원징 7교구징 딩회서기 빼위원 교구위원징 
소앙부 교구위원회 5교구 때H메부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이 훈 남선우 3교구 대학부 선교위원회 9교구 2교구 
예배위원장 재3교육위원징 구찌부징 찬잉위원징 업인운영위원 

김교성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정운석 김영길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11교구 16교구 8교구 6교구 

8교구징 옹A써원징 옹A써원 충현기도원김 긴축위원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고광환 위건량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7교구 15교구 1교구 12교구 

1교구징 시링부징 법인운영위원 전도위원징 기획위원징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임현덕 이희식 
13.교구 고등부 소년부 17교구 ~2!f닙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최기홍 이갑재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복 정충신 

깅A써원징 탁이부장 건축위원징 예배부징 15교구징 
중등1부 1 7.교구 유년부 편집국 ì드。T닙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양재웅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행정위원장 직능전도부장 긴축위원 14교구징 건축위원 교육연구원 14교구 10.교구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응철 이형수 · 전도목사 이정철 • 남전도사 이평희 (지교회) 
신흔기징부징 선교위원 9교구징 제1교웹원정 딩회부서기 

· 여전도사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정연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자행때부징 소밍부장 재2교육위원징 임O댐옆때징 O맨진g때정 

9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17교구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새기즉부징 정년2부정 봉A써원 )1브리앨잔웹g 진도위원 10.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13교구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조옥자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때HI디부징 13교구짐 A맴국징 재1교육위원 째1교뿜원 7교구 16교구 14.교구 9교구 11교구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징던1부징 3교구징 진도위원 때i~위원 뼈배위원 
17교구 1교구 15교구 19교구 

강철형 고체숭 김영은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뼈배위원 칭년1부징 행징위원 · 전임독창자 김소연 

• 단기선교사 강기 엽 (스리랭” 
• 협력선교시 허요셉 (이집퇴 


